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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1)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강사)

우리나라의 사교육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학년이 낮을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교육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장시

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 교육종단연구의 2013년도(초등학교 4학년)

부터 2017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수

학 사교육 참여시간과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도가 유사하게 변화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학 학업

성취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체 학생들의 수

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별 수

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그룹별 사

교육 효과는 집단과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며, 사교육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

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대열, 박

명희, 2020).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의 총액은 21조, 참여율은 74.8%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

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83.5%), 중학교(71.4%),

고등학교(61%)순서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참

* 접수일(2020년 9월 11일), 심사(수정)일(2020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2020년 10월 29일)

* ZDM분류 : D73

* MSC2000분류 : 97D60

* 주제어 :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 사교육, 잠재성장모형, 성

장 혼합 모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

여율은 낮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고등학교(5.7시

간)보다 초등학교(6.8시간), 중학교(6.8시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특히, 수학에 대한 사

교육 참여율(19.2%)은 영어(21.3%) 다음으로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사교육은 높은 참여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

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의 결과들은 사교육

의 효과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김민성, 김민희(2010), 박현정, 이준호(2009), 반상진

외(2005)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연구(김경근, 변수용, 2007; 류

덕현, 강창희, 2011; 신종호 외, 2008)에서는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고 그 효과의 크기나 구

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김현진, 2007). 또한, 김혜미 외(2018)

및 상경아(2009)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집단

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교육의 효과는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 효과에 대해 분석

하는 것은 사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으며, 우

리나라 사교육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어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이에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

을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명헌, 김진영, 2005; 반상진

외, 2005).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는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영상을 파악하기는 어려

웠다. 종단연구가 진행되더라도 개별과목의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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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기 때문

에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효과를 관찰할 수 없

었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대한 종단적인 변

화양상은 학생들의 특징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학생들의 특징에

따른 학습결손과 학습정체의 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 수립

에도 반영할 수 있다(김양분, 강호수, 2017).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은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횡단연구를 통해서는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홍세의, 2009). 따

라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학업성취도(강민정, 2018; 염시창, 박철

영, 2011; 정해철, 2016; Hong et al., 2010)와 사교육

(상경아, 백순근, 2005)에 대한 대부분의 종단연구들은

3개 학년 또는 3개의 시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종단연구의 시점이 늘어남에

따라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을 찾기 어려우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andel & Marcus,

1988). 특히, 학업성취도는 지속적으로 누적된 학습의

결과이므로 누적된 학습으로 이후의 학습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다(김용석, 2020).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시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한편, 기존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종단연구들(강민

정, 2018; 염시창, 박철영, 2011; 정해철, 2016; Hong et

al., 2010)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년을 초·중·고로 각

각 나누어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

급의 이동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추이를 관찰하기 어려

웠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

교로 학교 급의 이동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김용석, 2020). 우리나라

는 학교의 급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교 급의 이동은 학생들에게 심

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김성일, 2006). 또한, 학교의

급이 올라 갈수록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 진학 및 취

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양분, 강

호수, 2017).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급의 이동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종단적인 변화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관련

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학교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학

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심화된 수학 학습내용으로 어려

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져 수학 학습을 포기하는 현

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고영준, 2018; 임혜정,

2016), 사교육에서 진행되는 유형별 문제풀이와 암기

등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탐구활동이 제한되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천순, 박소

영, 이광호, 2004). 또한, 학교 급이 낮을수록 수학 사

교육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 만큼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2013년도(1차)

부터 2017년(5차)까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자료를 이

용하여 전체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패턴이 유사한 그룹으

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

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

펴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 문제 1. 전체 학생들에 대한 수학 학업성취도

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

는가?

연구 문제 2. 수학 학업성취도가 유사한 패턴(속성)

을 가진 그룹의 종단적인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 문제 3.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종단

적인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 문제 4.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종단

적 변화는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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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사교육의 참여는 학생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학교요인, 사회·제도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서 결정된다(김경근, 황여정, 2009). 사교육의 직접적

인 참여 대상이 되는 학생은 사교육에 있어 중요한 결

정의 주체가 되며,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을 다룬 연구

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의 관계

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임천순 외, 2004).

학업성취도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과

제의 성취 정도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학습결과를 의미하며

(신종호, 신태섭, 2006), 학업에 대한 능력의 평가 자료

로서 현재 학습정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래의 사회적인 지위획득

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선숙,

고미선, 2007; Corcoran, 2000), 사교육 수요를 예측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미 외, 2018).

사교육 수요에 학업성취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국내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

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성식, 송혜정, 2009; 임천순, 우명숙, 채재은,

2008; 통계청, 2020). 2020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결

과에 따르면 학업에 대한 성적이 상위 10%이내의 학

생들은 6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교

육비 평균은 36만 5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0). 또한, 학업성적이 하위로 갈수록 참여

율과 사교육비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정주(2011)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는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정적인 영향

이 있음을 밝혔다. 이것으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사

교육의 참여율과 사교육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비교연구인 PISA와 TIMSS의 자료를 분석한 연

구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의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정호, 2003).

반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김기헌

외, 2009; 박정주, 2011; 이수정, 2007)도 있다. 이수정

(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사교육비의

지출과는 상관이 없고 사회적 구조나 문화적인 특성에

관련이 있으며, 사교육 참여의 주된 요인으로 심리적

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기헌 외(2009)는 PISA에 참여한 나라를 분석한 결과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의 참여시간이 길어진다고 보

고하였다. 이처럼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합의는 부족하지만,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의 참여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수요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

인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박동준과

백경문(2009)은 중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수한 집단과 부진한 집단

모두 사교육에 참여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아지

는 것을 밝혀냈다. 상경아와 백수근(2005)은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3차례 반복 측정한 10개월간의 종단연

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집단, 간헐적

으로 사교육을 참여한 집단, 비사교육 집단 순으로 학

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의 학업성취

도 차이는 조사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상경아(2006)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

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집단과 간헐적으로 사교육

을 참여한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반

면 비사교육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들(곽수란, 2005; 김경식, 2003; 김현진, 2007;

정윤경 외, 2010; 최형재, 2008)도 있다. 김경식(2003)은

사교육의 효과는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

로 일부의 교과에서만 나타나며, 이전 학업성취도와

가정배경을 통제하면 그 효과가 미비한 수준임을 밝혔

다. 또한, 정윤경 외(2010)는 중학교 1학년 자료에 구

조방정식을 적용한 결과 교과과목에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재(2008)는 사교육의 참여가 학

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못해 대학교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곽수란(2005)과

김현진(2007)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환경 배경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사교육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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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이처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의 효

과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메타분석

을 통한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박균달, 김현진(2011)은

사교육의 효과와 발생 원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하

여 가정배경변인이 학교교육변인, 사교육변인보다 학

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할수록 중학

교시기에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송경오(2013)는 사교육 수요와 학교특성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교육의 수요는 학교의 조직 행정적,

사회 심리적, 제도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밝혔으며, 이필남 외(2017)는 사교육 결정요인 및 성취

도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영

어와 수학에 대한 성취도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관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메타분석을 통

한 연구에서도 사교육수요에 대한 원인과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교육 수요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일부 연구(김혜미 외, 2018; 박정주, 2011; 상경아,

백순근, 2005)를 제외하면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종단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상경아와 백수근

(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측정된 횟수가

짧거나 여러 교과목을 통합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 사교육의 수요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진행된 횡단연구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양상과 그 변화양상이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듯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변화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하지만 일부 연구(김혜미 외, 2018; 상경아, 백순근,

2005; 상경아, 2006)를 제외하면 그룹에 따른 사교육의

효과를 밝힌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학업성

취도의 종단적 변화패턴이 유사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양상이 수학 학업성취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의 2013년도(1차)부터 2017년(5차)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3년도(1차)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

어진 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2017년도(5차)까지 매년

조사가 시행되어 구축된 종단데이터이다([표 1]).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변화와 이들 사이의 관

계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1차)부

터 중학교 2학년(5차)까지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학생

을 추적 조사하여 1,577명을 최종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택된 1,577명의 학생자료를 사

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종 선택된 1,577명의 학

생 중 남학생은 710명(45%)이였으며, 여학생은 867명

(55%)이었다.

년도

차수

2013

1차

2014

2차

2015

3차

2016

4차

2017

5차

학년 초4 초5 초6 중1 중2

인원(명) 5,297 4,656 4,656 3,725 3,579

[표 1] 조사대상 및 시기

[Table 1] Subject and time of investigation

2. 분석 자료 및 분석 변수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원점수의 최고점이 초등학

교 4학년의 20점, 초등학교 5∼6학년은 25점, 중학교 1

∼2학년은 30점으로 학년마다 달라 전체 학년의 동일

한 비교를 위해서 수학 수직척도점수1)를 사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학업성취

1) 학업성취도 점수들을 공통의 발달점수 척도 상에 놓

은 것으로 학생들의 능력수준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

교하고 분석할 때 사용된다(김성훈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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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사는 문항에 대한 분석과 이원분류표 제작을 통해

서 개발되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배

포되기 전 예비검사를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결과분석

을 거쳐 검사지의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검사

가 진행되었다(박상현, 윤완석, 2018).

수학 사교육 참여 대한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1차

년도)에는 ‘있다.(1)’, ‘없다.(2)’의 2개 척도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 5학년(2차년도) 이후에는 ‘참여하

지 않음(0)’에서 ‘7시간 이상 참여(8)’까지 총 9개의 척

도가 제시되었다([표 2]).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범위

를 과외, 학원, 인터넷강의, 방문 학습지로 제한하였다.

문항 설명

수학 수직척도점수 수학 학업성취도로 활용

수학 사교육 여부

초등학교 4학년

(1차년도)

1=있다.

2=없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초등학교 5학년

(2차년도)이후

0=참여하지 않음

1=1시간미만

2=1시간이상에서 2시간미만

3=2시간이상에서 3시간미만

⋮

8=7시간이상

[표 2] 설문문항 및 설명

[Table 2] Questionnaire and explanation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Microsoft Office Excel과 SPSS 21,

AMOS 21, Mplus 7.3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에 앞서 사교육 참여에 대한 설문 중 초

등학교 4학년(1차)의 설문문항은 ‘있다.(1)’, ‘없다.(2)’의

2개 척도가 제시되어 있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분석

에 포함하였다.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및 분할함수 성장모형(PGM; Piecewise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도가 변화하는 다양한 패

턴을 구분하고 전체집단 안에 존재하는 동질패턴의 하

위 그룹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장 혼합 모델링

(GMM; 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였다. 성

장 혼합 모델링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 측

정된 결과변인을 발달하는 양상이 유사한 하위모집단

(subpopulation)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Muthén &

Asparouhov, 2009; Muthén & Shedden, 1999).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연구하기 위해 이질적인 표본 내의 균질한 집단을 확

인하는 접근법이다(Jung & Mickrama, 2007). 전통적

성장 모델링인 계층적 선형모델링(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과의 큰 차이점은 성장 혼합 모델링

은 연구의 대상인 참여자가 하나의 동질집단에 속한다

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

단이 하나의 동질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다

양한 집단(개체군)에서 나타내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

다(DeRoon-Cassini et al., 2010; Muthen, 2004).

성장 혼합 모델링(GMM)을 통해 나타난 하위 그룹

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그룹에 대한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비교

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

해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MLGM;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변화패턴 분석에는 잠재성장모형의 무변

화모형, 1차 선형(Linear)변화모형, 2차(Quadratic) 비

선형 변화모형과 2수준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적합도를 갖은 모형을 최종 선택

하였으며, 성장모형 모두 공변수(covariate)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무조건(unconditional)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1차)부터 중학교 2학

년(5차)까지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에 대해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학생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택된 1,577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

장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

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 검증 이외에 모델 적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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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수직척도 점수 1차 339.16 53.036 0.25 -0.044

수학수직척도 점수 2차 355.96 50.611 0.294 0.003

수학수직척도 점수 3차 359.28 53.221 0.128 0.088

수학수직척도 점수 4차 356.33 57.292 0.025 0.391

수학수직척도 점수 5차 359.3 58.658 0.154 -0.305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참여시간 2차 2.77 2.209 0.848 -0.121

참여시간 3차 3.12 2.279 0.653 -0.484

참여시간 4차 4.32 2.46 0.061 -1.131

참여시간 5차 4.74 2.477 -0.133 -1.149

[표 4]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of measurement variables

RMSEA, CFI, TLI를 활용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적합도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적합도 기준

부적

절한

기준



(CMIN)*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합도가 우수

RMSEA

**

0.08~0.1

보통

0.05~0.08

적절한

(괜찮은)

0.05이하

매우 좋은 0.1이상

CFI, TLI

***

0.8이상

양호한

(수용가능)

0.9이상

적절한

(괜찮은)

0.95이상

좋음
0.8미만

* 노경섭, 2014

** 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et al., 1996

*** Gefen & Straub, 2000; 노경섭, 2014

[표 3] 모델 적합도의 기준

[Table 3] Standard of model fit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표 4]는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

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이다. 수학 수직

척도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차년도(339.16점)부

터 3차년도(359.28점)까지는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4차

년도(356.33점)에는 소폭 하향하였고 5차년도(359.3점)

에는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2차년도(2.77)부터 5차년도(4.74)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년도(3.12)

부터 4차년도(4.32)까지는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

이 증가하는 것으로 타나났다([표 4]).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 최대우

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측정변

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하여 다

변량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

교육 참여시간은 왜도의 절댓값이 0.848이하로 나왔으

며, 첨도의 절댓값이 1.149이하로 나왔다([표 4]). 최대

우도법을 시행할 시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왜도, 첨도

의 절댓값이 각각 2이하, 7이하로 나타나면 모수에 대

한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Curr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들은 왜도와 첨도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각 문항들은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계

수가 0.95보다 높게 나온 변인들은 분석에서 불안정한

해를 산출할 수도 있기(Kline, 2005) 때문에 잠재성장

모형 및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

지의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

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절댓값이 0.67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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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수학 수직척도점수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2차 3차 4차 5차 2차 3차 4차 5차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1

3차 0.607** 1

4차 0.539** 0.563** 1

5차 0.463** 0.499** 0.673** 1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2차 0.215** 0.127** 0.136** 0.104** 1

3차 0.242** 0.244** 0.237** 0.175** 0.374** 1

4차 0.226** 0.227** 0.316** 0.249** 0.248** 0.383** 1

5차 0.244** 0.232** 0.311** 0.303** 0.204** 0.300** 0.489**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모형  DF RMSEA CFI TLI

수학

수직척도점수

무변화 973.57 13 0.216 0.614 0.703

1차 선형변화 505.262 10 0.177 0.801 0.801

2차 비선형변화 163.34 6 0.129 0.937 0.895

2수준 분할함수 98.851 6 0.099* 0.963 0.938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무변화 1141.843 8 0.3 0 0.125

1차 선형변화 81.375 5 0.098* 0.921 0.906

2차 비선형변화 66.732 1 0.204 0.932 0.594

***=<0.05, **=<0.08, *=<0.1

[표 6] 전체 학생의 수학 수직척도 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성장모형 모델 적합도

[Table 6] Growth model fit of all students' mathematics vertical scale scores and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로 나와 매우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기

준이 되는 0.95이하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전체 학생에 대한 성장모형

[표 6]은 전체 학생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

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무조건(unconditional), 1차 선형,

2차 비선형변화의 잠재성장모형 및 2수준 분할함수 성

장모형에 대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학 수

직척도 점수의 2수준의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모델 적

합도는 의 값이 98.851로 비교 모델 중에서 가장 낮

게 나왔으며, RMSEA는 0.099로 보통수준의 적합도,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963, 0.938로

좋은 적합도와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비교모

델 중 적합도 지수가 가장 좋은 2수준의 분할함수 성

장모형을 최종모델로 추정하였다. 수학 수직척도점수

의 최종모델로 선택된 2수준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초

등학교와 중학교로 수준을 나누는 경우의 모델 적합도

가 좋지 않아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따

라서 최종 선택된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1수준은 초등

학교 4학년(1차)부터 중학교 1학년(4차)까지며, 2수준은

중학교 1학년(4차)부터 중학교 2학년(5차)까지이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중에서

1차 선형변화의 모델 적합도는 의 값이 81.375로 비

교 모델인 2차 비선형변화 모형(66.732)보다 높게 나왔

지만 RMSEA는 0.098로 보통수준의 적합도, 증분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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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2차(Quadratic)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수학 수직척도점수
340.24**

(1.255)

92.347

(189.328)

18.809**

(1.991)

1920.32**

(318.755)

-4.366**

(0.559)

158.308**

(22.36)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2.689**

(0.052)

2.236**

(0.179)

0.697**

(0.025)

0.432**

(0.043)

**=<0.01, *=<0.05,

[표 7] 전체 학생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성장모형 추정치

[Table 7] Growth model estimates for all students' mathematics vertical scale scores and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0.921, 0.906로 적절한(괜

찮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모델로 추정하였다.

[표 7]은 전체 학생의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

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성장모형의 추정치를 나타낸 것

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2수준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대한 계수들의 평균 추정

치는 1수준의 절편(Intercept)이 340.24, 기울기(Slope)

는 18.809, 2차(Quadratic)의 계수 값은 –4.366으로 나

왔다.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2수준은 분할함수 성장모

형은 초등학교 4학년(1차)부터 중학교 1학년(4차)까지

는 2차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이 추정되었으며, 중학교 1

학년(4차)부터 중학교 2학년(5차)까지는 무변화 모형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4차)의 값이 중학교

2학년(5차)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2수준 절편 값은 나타내지 않았다.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계수들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왔으며, 분산은 절편과 기울기가 유의미2)한 것으

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계수들의 평

균 추정치는 1수준의 절편(Intercept)이 2.689, 기울기

(Slope)는 0.697로 나왔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모

든 계수들의 평균과 분산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개

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전

체 학생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 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

여시간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 성장모형에서 계수의 평균에 대한 분산은 자료 내 개인

간의 차이 정도를 의미한다(배병렬, 2016).

[그림 1] 전체 학생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교

육 참여시간의 성장모형

[Fig. 1] Growth model of total student mathematics

vertical scale score and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 수직척도 점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소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떨어지는 점수의 차이는 10점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왔다.

3.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성장 혼합 모델링

(GMM; Growth Mixture Modeling)

[표 8]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수직척도점수

의 종단적 변화패턴이 유사한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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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혼합 모델(Growth mixture model)-(이차함수 활용)

적합도 지수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AIC 65957.137 65892.674 65842.316 65820.054 65821.232

BIC 66026.86 65983.85 65954.945 65954.136 65976.767

SABIC 65985.561 65929.844 65888.233 65874.717 65884.64

Entropy 0.880 0.791 0.659 0.825

LRT p value 0.697 0.0086* 0.6022 0.4451

분류율(%)

1그룹 1519명(96.3%) 1389명(88.1%) 55명(3.5%) 144명(9.1%)

2그룹 58명(3.7%) 150명(9.5%) 499명(31.6%) 28명(1.8%)

3그룹 38명(2.4%) 951명(60.3%) 5명(0.3%)

4그룹 72명(4.6%) 38명(2.4%)

5그룹 1362명(86.4%)

AIC=Akaike, BIC=Bayesian,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n*=(n+2)/24),

LRT=Lo-Mendell-Rubin test

*=p<0.05

[표 8]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그룹별 성장 혼합 모델의 적합도 지표

[Table 8] A goodness-of-fit indicator of a group-by-group growth mixture model for a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기 위해서 성장 혼합 모델링(GMM; Growth Mixture

modeling)을 진행한 결과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

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수직척도

점수의 종단적 변화패턴이 유사한 학생들로 나누기 위

해 성장 혼합 모델링(GMM)3)을 진행한 결과 1차 함수

를 활용한 성장 혼합 모델링보다 2차함수를 활용한 성

장 혼합 모델링이 그룹에 대한 분류와 적합도가 더 좋

게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그림 2]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Fig. 2] Changes in information index as the number of

potential classes increases

3) https://stats.idre.ucla.edu/mplus/dae/latent-class-analysis/

(2020년 5월 5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좋은 잠재계층 수

를 결정하기 위해서 AIC, BIC, SABIC의 값을 산출한

결과 4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까지는 그룹을 많이 나눌

수록 AIC, BIC, SABIC의 값이 적게 나왔으며, 5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그

림 2]). 즉, 4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까지는 많은 그룹으

로 나눌수록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분류의 정확성을

따지는 Entropy값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 0.88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으나 LRT(Lo-Mendell-Rubin

test)의 값은 p value 값이 0.697로 기준이 되는 0.05보

다 높게 나와 부적합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Entropy값이 0.791로 2개의 그

룹으로 나누는 것보다 다소 낮게 나왔으나 AIC, BIC,

SABIC의 값이 2그룹으로 나누는 것보다 적게 나왔고

LRT의 p value 값이 0.0086으로 낮게나와 최종 선택

하였다. 한편, 성장 혼합 모델을 통해 나눈 3개의 그룹

중 3그룹은 2.4%(38명)로 적은 수의 집단으로 나왔으

나 소수의 집단이라도 인간 행동의 특수한 측면을 연

구해야 한다는 최현주, 조민희(2014)의 주장에 따라 소

수 집단임에도 집단 분류에 포함 시켰다.

[표 9]는 2차 함수를 활용한 성장 혼합 모델링

(GMM)의 결과 중에서 최종 선택된 3그룹으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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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2차(Quadratic)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1그룹

1389명(88.1%)

346.053**

(1.993)

1057.035**

(209.562)

7.818**

(2.096)

346.714

(268.027)

-0.91

(0.69)

14.032

(19.885)

2그룹

150명(9.5%)

420.487**

(5.782)

-59.893**

(7.199)

13.789**

(2.698)

3그룹

38명(2.4%)

385.512**

(14.118)

53.313**

(19.176)

-28.416**

(5.93)

**=<0.01, *=<0.05

[표 9]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Table 9]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for each group's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결과이다. 1그룹 계수들의 평

균은 절편과 기울기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왔으며, 2

그룹과 3그룹 계수들의 평균은 모든 계수들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왔다. 계수들의 분산은 절편만 유의미 한

것으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기울기와 2차 계수의 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Mplus를 사용하여 성장 혼합 모델을 진행하면 기본적

으로 그룹 전체의 모든 성장계수들에 대한 공분산 및

분산을 동일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그룹의 계수들

에 대한 분산이 공통적으로 나왔다(Wickrama et al.,

2016).

[그림 3]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 그래프

[Fig. 3] Latent growth model graph for each group's

mathematical vertical scale score

[그림 3]은 성장 혼합 모델링(GMM)을 통해서 나눠

진 3개 그룹에 대한 수학 수직척도 점수를 잠재성장모

형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생을 포함한 1그룹

(1389명, 88.1%)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2그룹(150명,

9.5%)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하향

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소폭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38명, 2.4%)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뒤로는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그룹의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시기에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많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그룹별 사교육참여 시간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1그룹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2차 비선형변화 모형의 은 76.7로 1차

선형변화모형보다 낮게 나왔지만 RMSEA의 값이

0.219로 나뿐 적합도로 나왔다. 이에 반해 1차 선형변

화모형은 이 104.529로 2차 비선형모형보다 높게 나

왔지만 RMSEA의 값이 0.093으로 보통(mediocre fit)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가 각각 0.882, 0.912로 양

호한 적합도와 적절한(괜찮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

택하였다. 2그룹은 1차 선형변화모형의 이 1.871로

나왔으며, RMSEA의 값이 0으로 매우 좋은(clode fit)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가 각각 1, 1.034로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3그룹은 1차 선

형변화모형의 이 5.187로 나왔으며, RMSEA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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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DF RMSEA CFI TLI

1그룹

1389명(88.1%)

무변화 1071.007 8 0.307 0 0.027

1차 선형변화 104.529 6 0.093* 0.882 0.912

2차 비선형변화 67.7 1 0.219 0.919 0.511

2그룹

150명(9.5%)

무변화 60.534 8 0.209 0.531 0.648

1차 선형변화 1.871 5 0*** 1 1.034

3그룹

38명(2.4%)

무변화 34.983 8 0.298 0 0.085

1차 선형변화 5.187 5 0.031*** 0.992 0.99

***=<0.05, **=<0.08, *=<0.1

[표 10] 그룹별 사교육참여 시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모델 적합도

[Table 10] Model fit of latent growth model for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time by group

0.031로 매우 좋은(clode fit) 적합도로 나왔고 CFI와

TLI가 각각 0.992, 0.99로 좋은 적합도로 나와 최종 선

택하였다. 3그룹 모두 1차 선형변화모형이 최종 선택

되었다.

[표 11]은 그룹별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 추정치이다. 1그룹과 2그룹 계수들의 평균과 분

산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그룹은 계수들의 평균들만 유

의미한 것으로 나왔고 분산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변수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추정치

(표준오

차)

분산

(표준오

차)

추정치

(표준오

차)

분산

(표준오

차)

1그룹

1389명

(88.1%)

2.569**

(0.054)

1.753**

(0.162)

0.73**

(0.026)

0.327**

(0.04)

2그룹

150명

(9.5%)

3.411**

(0.195)

4.031**

(0.766)

0.518**

(0.078)

0.363**

(0.139)

3그룹

38명

(2.4%)

3.541**

(0.334)

1.222

(1.177)

0.651**

(0.174)

0.586

(0.312)

**=<0.01, *=<0.05

[표 11] 그룹별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Table 11] Estimated value of the growth model for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education by group

[그림 4]는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잠

재성장모형 그래프이다. 3그룹 모두 초등학교 5학년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1그룹 사교육

시간이 증가폭이 가장 많았으며, 2그룹 학생의 증가폭

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잠재

성장모형 그래프

[Fig. 4] growth model graph for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by group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을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학생을 포함한 1그룹의 학생

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 수직

척도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그룹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교육시간이 증가하지만 그 뒤로는 수학 수직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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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

1그룹

수학 수직척도 절편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16.396(1.943) 0.494(0.044) 0*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1.346(4.438) 0.085(0.107) 0.411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13.369(4.438) 0.351(0.146) 0.003*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0.651(0.533) -0.016(0.087) 0.222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0.775(1.468) -0.053(0.101) 0.597

2그룹

수학 수직척도 절편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2.399(1.76) - 0.173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0.886(9.703) - 0.927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0.7(0.355) - 0.049*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2.553(3.86) - 0.508

3그룹

수학 수직척도 절편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23.153(16.645) - 0.164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2.406(11.517) - 0.835

수학 수직척도 기울기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23.841(9.95) - 0.017*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절편 -1.107(2.885) - 0.701

수학 수직척도 2차 ← 사교육 참여시간 기울기 -7.819(3.148) - 0.013*

*=<0.05

[표 13]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Table 13] Estimation of the path coefficient parameter for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time of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by group

모형 그룹  DF RMSEA CFI TLI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

1 188.857 17 0.085* 0.956 0.928

2 13.648 18 0*** 1 1.017

3 18.452 17 0.047*** 0.976 0.961

***=<0.05, **=<0.08, *=<0.1

[표 12]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델 적합도

[Table 12] Model suitability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or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time of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by group

도점수가 하향하고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의 학생들은 초등

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수학 수직척도점

수가 하향하지만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한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의 모델 적합도이다. 1그룹은 의 값은

188.857로 나왔고 RMSEA의 값은 0.085의 보통 적합

도(mediocre fit)로 나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

며, CFI와 TLI는 각각 0.956, 0.928로 좋은 적합도, 적

절한(괜찮은)로 나왔다. 2그룹은 의 값은 13.648로

나왔고 RMSEA의 값은 0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clode

fit)로 나왔으며, CFI와 TLI는 각각 1, 1.017로 좋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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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Fig. 5]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by group

1그룹(1 group) 2그룹(2 group) 3그룹(3 group)

합도로 나왔다. 3그룹의 의 값은 18.452로 나왔고

RMSEA의 값은 0.047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clode fit)

로 나왔으며, CFI와 TLI는 각각 0.976, 0.961로 좋은

적합도로 나왔다.

[표 13]은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다변

량 잠재성장모형 결과이다.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

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영향의 경로계수를 살

펴보면 1그룹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절편이 수학

수직척도점수 절편에 0.494( 0)의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기울

기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0.351( 0.003)의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과 다르게

2그룹과 3그룹의 표준화 계수에 대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다. Mplu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

는 샘플의 크기(250명 이하)가 작으면 다변량 정규성

에 대한 가정과 모델의 복잡성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표준화 계수가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Yu, 2002).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표준화되지 않

은 계수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2그룹과 3그룹의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의 유의

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2그룹과 3그룹의 비표준화 계수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 2그룹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절편은 수학 수직

척도점수 2차 계수에 0.7( 0.049)의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으며, 3그룹의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의 기울기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기울기에 23.841( 

0.017)의 정적인 영향,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기울기

는 수학 수직척도점수 2차 계수에 –7.817( 0.013)

의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그룹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변

인 간의 경로 추정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 14]는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추정치이다. 1그룹은 절편

에 대한 평균과 분산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으

며, 2그룹은 모든 계수들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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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절편(Intercept)　 기울기(Slope) 2차(Quadratic)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1그룹

1389명(88.1%)

304.119**

(5.147)

1139.217**

(165.071)

-5.835

(4.155)

300.192

(187.407)

1.424

(1.313)

50.554

(14.146)

2그룹

150명(9.5%)

429.392**

(6.645)

1559.144*

(603.217)

-82.084**

(14.403)

4319.481**

(914.918)

15.382*

(5.228)

261.675**

(73.637)

3그룹

38명(2.4%)

308.51**

(59.921)

1532.025*

(1321.119)

61.823

(43.272)

3178.451

(1659.25)

-26.113*

(11.078)

306.861*

(129.127)

**=<0.01, *=<0.05

[표 14]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Table 14]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or the Influence of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participation time by group

미한 것으로 나왔고 3그룹은 절편과 2차 계수의 평균

과 분산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개인 간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림 6] 그룹별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그래프

[Fig. 6]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graph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by group

[그림 6]은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영향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그래프

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1그룹(1389명, 88.1%)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소폭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점수가 그대

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모든 학년에 대해

변화의 폭이 적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

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그룹(150명,

9.5%)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그룹(38명,

2.4%)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

향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2그룹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 수직척도점수의 하

향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와 [그림 6]을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1그룹(1389명, 88.1%)의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그

대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9.5%의 2그룹

(150명)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수학 사

교육 참여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수학 수직척도

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그룹(38명,

2.4%)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수

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면 수학 수직척도점수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2013년도(초등학

교 4학년)부터 2017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사교육 참

여 시간에 대한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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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업성취도 변화패턴이 유사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의 종단적인 변화양

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도

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에 대한 수학 사교육의 참여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의 시기에도 수학 사교육의 참여시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급의

이동이 있는 시기에도 사교육의 참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에 대비하여 사교육의 수요가 증가한

다는 선행 연구들(김성식, 송혜정, 2009; 양정호, 2003)

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초·

중·고에 걸친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경쟁(박현정,

2008)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교육의 꾸준한 수요는 교과과정의 내용이

더 어려워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볼 수 있다(김

성일, 2006). 즉,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수학 교과과정

의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의 심

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교육의 수요를 꾸준히 증

가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교육의 수요

는 과도한 경쟁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수학 사교육 수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에 알맞은 학습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룹별 사교육 참여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직척도의 종단적인 변화가 유사

한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성장혼합 모델(GMM)을 적

용하여 세 가지의 그룹을 발견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부터 6학년까지의 그룹별 수학 수직척도점수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을 비교해보면 대다수의 학생이 속한

1그룹(1389명, 88.1%)의 학생들보다 2·3그룹의 학생들

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사교육의 참

여시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는 2

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가 3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

수보다 높았으나 초등학교 6학년에는 3그룹의 수학 수

직척도점수가 2그룹의 수학 수직척도점수보다 높게 나

왔다. 이것은 종합해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

육의 참여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양정호, 2003; 통계

청, 2020)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3그룹의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에 학업성취도

가 낮아져도 사교육의 참여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추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

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등학교 시기에 상위권 학생들인 2그룹(150

명, 9.5%), 3그룹(38명, 2.4%)의 학생들은 중학교로 학

교 급의 이동이 있는 시기에 수학 학업성취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포함

된 1그룹(1389명, 88.1%)의 학생들과 대조적인 부분이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학생

들이 학습해야할 수학교과의 내용이 많고 어려워 상위

권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능

력과 경쟁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학급의 이동이 상위

권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많은 부담(유순화, 2007)

이 되어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 학업성취도는 다양

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교과 내

용과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 급의 전환기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 학교 급의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이 새로

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룹별 사교육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학업성취도 특성

에 따라서도 사교육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선행연구들(김혜미 외, 2018; 박정주, 2011, 상경아,

2009)을 지지해주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대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1그룹(1389명, 881%)은 초등

학교 5학년부터 수학 사교육의 참여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수학 수직척도 점수의 변화는 없었으며, 초

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상위 9.5%인 2그룹 학생들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수학 수

직척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그룹(38명, 2.4%)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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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해도 수학 수직척도점수는 많은 폭으로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초·중학

교의 사교육의 효과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사교육 참여의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시기를 고려

하여 사교육에 참여한다면 사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잠

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상경아, 2009). 이러한 결

과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수학 학습전략을 충

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교육 효과에 영향

을 주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

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에서 제공

하는 2013년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7년(중학교 2학

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즉, 특정지역

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전체 학생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

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현재의 시점에서

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종단연구의 특성

으로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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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in Korea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education is increasing as the grade goes down.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rough longitudinal data that has been 
mainly investig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changes in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time in mathematics private education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2013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2017 (2nd grade in middle school)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groups in which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changed similarly as the grade went up, and the effect of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mathematics 
education for each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time of private 
math education of all student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 participation time of private math education by group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by group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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